
1. 서 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3천 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선박 간의 충

돌사고는 전체의 약 9%인 270여 건이 발생하고 있다(중앙해

양안전심판원, 2021). 정부는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되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초고속 해

상무선통신망(LTE-Maritime)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을 구축하고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지능형 해상

교통정보서비스를 2021년 1월부터 제공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2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중에는 선박 간의 충돌위

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위험정보를 사전에 선박에 제

공하는 ‘충돌예방 지원서비스’가 있으며, 서비스 단말기를 운

용 중인 선박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중 충돌예방 지원서비스의 충

돌위험을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실제 서비스를 이용

중인 선박에 승선하여 서비스 제공현황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한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2. 선박 충돌예방 지원서비스 현황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선박 충돌예방 지원서비스는 선박

간 충돌위험의 분석 및 판별을 위해 선박 자동식별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또는 LTE-Maritime 송수

신기 등에 의한 실시간 선박위치정보를 필요로 하며, 이를 바

탕으로 생성된 충돌위험정보는 우리나라 해역을 운항하는 선

박 중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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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우리나라 정부는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저감하고자 선박의 충돌예방 지원을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하였으며, 2021년 1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은 디지털 통신을 기

반으로 한 안전정보의 실시간 제공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나, 각 선박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선박의 운항

특성을 고려하는 등 보다 발전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하나인 충돌예방 지원서비스의

제공현황을 살펴보고 사용성 및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을 식별하였다. 마지막으로 데이터과학, 인공지능(AI) 등 최신기술의

적용을 통한 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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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Korea government has developed Korean e-Navigation service to assist ship’s collision avoidance, and is providing it since
Jan. 2021 to korean vessels to reduce marine accidents caused by human error which is regarded as main reason of marine accidents. It
is a huge achievement itself because it is a real-time maritime safety information service based on digital communication, but still has
room for improvement to provide customized information for each vessel, such as considering ship’s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analyzes
current status and requirement of collision avoidance assistance service. Lastly, it suggests direction of improvement of service such as
using data science, artificial intelligence(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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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비스 제공방식 및 추론 알고리즘

선박의 위치정보를 수신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은 선

박 간의 충돌위험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충돌위험이 존재하

는 경우 위험 정도에 따라 경보(Alarm), 주의(Warning), 관심

(Information)의 단계별 위험정보를 선박에 제공한다. 위험단

계의 구분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위험도 추론 알고리즘이

사용되는데, 경보단계는 퍼지 알고리즘 방식의 항해위험도 산

출모델에 의해 제공되며, 주의단계와 관심단계는 지도학습 기

반의 분류모델에 의해 제공된다. Fig. 1은 3단계의 충돌위험단

계를 구분하는 순서도로, 선박 간의 조우상황이 발생하면 먼

저 퍼지 알고리즘 기반의 항해위험도를 산출하여 경보단계 여

부를 확인하며, 경보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도학습 기

반의 분류모델에 따라 주의 또는 관심단계 여부를 확인한다.

Fig. 1 충돌위험단계 분류 순서도

경보단계의 판정을 위해 계산되는 항해위험도는 최근접거리

(DCPA), 최근접시간(TCPA)을 기반으로 산출한 단순 충돌위

험도에 기상, 해역의 특성, 선박 밀집도 등의 운항 상 취약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추론하며, 항해위험도 값이 특정 임계값을

넘어서게 되면 경보단계의 충돌위험 정보를 선박에 제공한다.

한편 주의와 관심단계는 선박 조우상황에 따른 지도학습 기반

의 분류모델에 의하여 판정된다. 선박 조우상황은 선박 간의

상대위치와 조우각도를 바탕으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반

영하여 Head-on, Overtaking, Crossing, Ambiguous, Safety

의 5가지로 분류하고, 조우상황 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모델에 따라 충돌위험 여부를 판단한다(양영훈, 2021).

만약 충돌위험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단계 분류모델

에 따라 위험단계를 확인하며, 그 결과에 따라 관심단계와 주

의단계로 구분된 충돌위험 정보를 선박에 제공한다.

2.2 서비스 제공현황 확인

충돌예방 지원서비스의 제공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

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용 중인 선박에 승선하여 운항 중 서비

스 동작 여부를 확인하였다. 충돌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Fig. 2와 같이 단계별 충돌위험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충돌

위험이 해소됨에 따라 위험 정보도 해제됨을 확인하였다.

Fig. 2 충돌예방 지원서비스 제공화면

3. 서비스의 발전방향

현재의 충돌예방 지원서비스는 충돌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동적 요인을 이용하여 충돌위험 여부를 판정하고 있으

며, 위험 정도에 따라 단계별 정보를 선박에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관련 연구 및 항법에 기초한 것으로, 서비스가 제

공되어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를 활

용한 보다 발전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개별 선박이 느끼는 충돌의 위험은 선박의 종류, 조종성능 및

운항 특성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할 것이므로 이러한 개별 선박

의 운항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선박 운항자가 느끼는 위험정도

와 서비스 정보가 보다 유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우리나라 정부에서 2021년 1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선박 충돌

예방 지원서비스는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선박

의 충돌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운항자에게 제공함으로

써 인적 과실에 의한 충돌사고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서

비스 현황을 확인한 결과, 축적된 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박의 제원, 조종성능과 같은 개별 선박의 운항 특성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 선박의 운항 특성은 매우 다

양할 것이므로 선박별 운항패턴이나 서비스 Labeling 데이터

를 활용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등을 적용하면 서비스의

사용자 효용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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